
플래스틱 수거함 수요 증가
연간 1 0 0억원 규모 달해 … 설비완비 및 분리수거 과제

올해 1 0 0억원으로 추정되는 플래스틱 수거함 시장이 환경문제와 맞물려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플래스틱 수거함을 공급하는 기업은 선발 포세도를 비롯 Plakor Allibert,내쇼날푸라스틱등 3개

기업이며 국내 생산은 포세도 1개기업이며 Plakor Allibert는 프 랑스 A l l i b e r t와 합작, 국내 생산에 들

어갈예정이다.

내쇼날은 독일 쉐이퍼 제품을 수입ㆍ공급하고 있는 한편 자체 생산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일정

공의 O T T O ,진목산업(부도)의 쉐이퍼 등 3 ~ 4개의 수입품도 가세하고 있다.

포세도는 프랑스 Plastic Omnium과 세화, 유도

실업이 각각 5 0 % , 4 0 % , 1 0 %의 비율로 3 0억8 0 0 0

만원을 투자해 9 2년3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프랑스 Plastic Omnium은 제품의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세화는 생산, 유도실업은 실질적인 경

영을 맡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포세도는 현재 크린시스템이라는 방법으로 시

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 후 규격별로

수수료만 받는 시스템- P를 최종목표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페인트ㆍ잉크 자회사인 자동차 부품기업 프라코는 프랑스 알리버와 5 0대5 0으로 합작,알리

버는 기술을 담당하고 프라코는 생산 및 영업을 맡게 된다.

플래스틱 수거함은 H D P E로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규격은 120, 240,660, 1100ℓ로

주 수요처는 관공서 및 환경관련 단체를 비롯 학교ㆍ병원 등이며 이외에도 건설현장 및 호텔, 일반

기업체에도 공급되고 있다.

가격을 보면 국내제품의 경우 1 2 0리터( 1 1 K G )는 개당 3만1 5 0 0원, 240리터(15KG) 4만2 0 0 0원, 660리터

(40KG) 24만2 0 0 0원, 1100리터(90KG) 42만원으로거래되고 있다. 

수입제품은 한일정공이 수입하는 O T T O의 경우 개당 1만5 0 0 0원~ 2만원 정도 저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플래스틱 수거함은 Lifting 설비가 장착된 압축진개차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비 보급율이 저조하고 지방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반발도 수요를 억제하는 요

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결여로분리수거조차 안되는 실정에 있으며 분리수거시에도 장비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수요는 빠른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한편 삼정금속,신성,경성,뉴월드 등 철제 및 F R P수거함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플래스틱 수거함 수요

가 증가추세를 보이자 규격만을 모방 공급,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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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수거함 공급현황 (단위 :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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